
남녀 프로 테니스 대회가 4월 중순까

지 전면 중단되자 일부 선수들이 인

터넷 온라인상에서 구직 활동에 나

섰다.

WTA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58위

사치아 비커리(25 미국)는 자신의

소셜 미디어에 이력서를 공개했다.

그는 4월 20일까지 일할 수 있다

며 2017년 US오픈 본선 진출,

2018년 투어 대회 4강, 호주오픈 2회

전 진출 등 이라며 자신의 이력을 소

개했다.

통산 상금 120만2497달러(약 14억

6000만원)를 벌었지만 2018년 7월

말 73위 이후 랭킹이 계속 내려가며

150위 밖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대회

마저 중단되자 구직 활동에 나섰다.

ATP 투어 단식 세계 랭킹 26위

알렉스 드미노(21 호주)는 실외 주

차장에서 만화 캐릭터 얼굴 모형을

상의처럼 입고 찍은 사진을 소셜 미

디어에 올렸다. 그러면서 구직 중

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.

또 노아 루빈(224위 미국)과 조니

오마라(복식 랭킹 54위 영국) 등도

테니스 레슨을 해주겠다며 홍보에

나섰다. 연합뉴스

해마다 4월에 열려온 명인 열전 마

스터스 토너먼트의 경제적 가치가 1

억달러(약 1218억원) 이상이라는 보

도가 나왔다.

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지역 일

간지 오거스타 크로니클은 15일(한

국시간) 기사를 통해 오거스타대

제임스 M.헐 경영대학의 리처드 프

란자 학장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

2017년 마스터스가 오거스타 지역에

미친 경제적 영향은 1억2500만달러

에 이른다 고 보도했다.

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

역 국세청장인 스티븐 켄드릭은 오거

스타 크로니클과 인터뷰에서 이곳 사

람들은 마스터스 주간을 13번째 달

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회 기간에 벌어

들이는 수입이 막대하다 고 설명했다.

그러나 올해 4월 9일 개막 예정이

던 마스터스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

무기한 연기됐다. 언제 대회를 열지

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.

켄드릭 청장은 대회가 다행히 취

소되지 않고 연내 다른 시기에 개최

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봄에 예정됐

던 수입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역 경

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이라

고 예상했다.

대회 장소인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

클럽 인근의 골프장들도 마스터스

특수 는 누리지 못하게 됐다. 연합뉴스

프로축구 K리그를 대표하는 두 베테

랑이 리그 첫 80(골)-80(도움) 클

럽 가입에 도전한다.

1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

전설 이동국(41 전북 현대)과 왼

발의 마법사 염기훈(37 수원 삼성)

은 나란히 리그 첫 80-80클럽 가

입을 앞두고 있다.

더 가까이 있는 건 이동국이다. 현

재 통산 224골, 77도움을 기록 중인

이동국은 도움 단 3개만 추가하면 K

리그 최초로 80-80클럽에 가입한다.

다만, 최근 이동국의 기록을 살펴

보면 80-80클럽 가입이 쉬워만 보이

지는 않는다.

이동국의 도움 기록이 2017시즌 5

개, 2018시즌 4개, 2017시즌 2개로

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.

염기훈은 73골에 106도움을 기록

중이다. 7골을 더 넣으면 80-80클럽

멤버가 된다.

염기훈 최근 3시즌 연속으로 정규

리그 6골을 기록했다. 올 시즌 더 분

발해야 이동국을 제치고 80-80클럽

에 먼저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.

코로나19의 여파로 K리그 개막이

연기된 가운데, 올시즌이 시작되면

두 선수가 80-80클럽 가입을 향한

뜨거운 레이스를 펼쳐주기를 팬들은

기대하고 있다.

50-50클럽 가입을 노리는 선수들

도 있다.

울산 현대의 이근호(73득점 49도

움)와 윤빛가람(47득점 41도움), 대

구FC의 데얀(189득점 45도움), 전

북의 이승기(42득점 49도움) 등이

50-50클럽 가입에 가까이 있다.

이어 제주의 정조국(380경기), 전

남의 최효진(399경기), 부산의 강민

수(394경기), 포항의 김광석(382경

기)은 통산 400경기 출전을 앞두고

있다.

지금까지 400경기 출전은 프로축구

역사상 단 14명만 달성했다. 연합뉴스

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대

회가 4월 초까지 전면 중단되면서 미

국에서 대회 출전을 준비하던 박인

비(32), 고진영(25) 등이 귀국한다.

박인비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브라

보앤뉴는 박인비가 17일 귀국할 예

정 이라고 16일 밝혔다.

또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의 매니

지먼트사인 세마스포츠마케팅은 고

진영이 15일 귀국했다 고 전했다.

LPGA투어는 19일부터 시작 예정

이던 볼빅 파운더스컵부터 KIA 클래

식, ANA 인스퍼레이션 등 3개 대회

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소했다.

박인비는 2월 중순 LPGA 투어

호주오픈 우승 이후 잠시 귀국했다

가 2월 말 미국으로 출국, 볼빅 파운

더스컵 출전을 준비했으나 4월 초까

지 대회가 무산되자 다시 한국에 돌

아오기로 했다.

또 고진영은 1월 초부터 미국에서

훈련을 계속했으나 이번 3개 대회 취

소 이후 귀국길에 올랐다.

반면 1월 말 미국으로 출국했던

박성현(27)은 현재 미국에 남아 당

분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.

한편 미국프로골프(PGA) 투어

페덱스컵 선두를 달리는 임성재

(22) 역시 미국에 남아 훈련을 이어

간다. 연합뉴스

전 세계 스포츠 경기가 사라졌다.

세계보건기구(WHO)가 12일 신

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

19)에 대한 팬데믹 (세계적 대유

행)을 선언하면서 스포츠 경기는

세계적 전면 중단 에 직면했다.

전 세계 스포츠를 사실상 양분하

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스포츠 경기

가 일제히 중단됐기 때문이다.

프로 스포츠의 천국 으로 불리는

미국의 경우 미국프로농구(NBA)에

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나오면

서 12일(한국시간) 리그가 전면 중

단됐고, 메이저리그 야구(MLB) 역

시 시범경기를 취소하고 정규리그

개막도 연기했다.

또 북미아이스하키리그(NHL)도

13일 시즌 중단을 선언하는 등 북미

4대 프로스포츠 가운데 현재 비시즌

기간인 미국프로풋볼(NFL)을 제외

한 3대 종목이 모두 중단또는 개막

연기 조처를 내렸다.

유럽의 프로축구 5대 리그도 모두

멈춰 섰다.

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, 스페인

프리메라리가, 독일 분데스리가, 이

탈리아 세리에A, 프랑스 리그1이 모

두 2019-2020시즌을 중단했고 유럽

축구연맹(UEFA) 챔피언스리그 및

유로파리그 경기 일정도 연기됐다.

3월의 광란 으로 불리는 미국대

학스포츠협회(NCAA) 남자농구 디

비전 1 토너먼트가 취소됐고, 6월 개

최 예정인 2020년 유럽축구선수권대

회(유로2020)의 연기 가능성도 제기

된다.

개인 프로 종목인 골프와 테니스

도 전면 중단됐다.

미국프로골프(PGA) 투어는 4월

첫 주 발레로 텍사스오픈까지 취소

했고,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

어도 4월 초까지 예정됐던 3개 대회

일정을 백지화했다.

특히 PGA투어와 LPGA투어 모

두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

와 ANA 인스퍼레이션이 무기한 연

기됐다. 골프계에서는 무기한 연기

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취소 에

가까울 것으로 예상한다.

제5의 메이저 로 불린 BNP 파리

바오픈을 취소한 남자프로테니스

(ATP)와 여자프로테니스(WTA)

투어 역시 4월 중순까지 대회 개최를

포기했다.

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5월

프랑스오픈 개최도 불투명하다.

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역시 도널

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 연기

를 언급하는 등 풍전등화 신세다.

예정됐던 올림픽이 취소된 것은

세계 2차대전 기간인 1940년과 1944

년 이후 한 번도 없었다.

아마추어 종목들의 경우에도 도쿄

올림픽 예선 대회들이 줄줄이 연기

되고 있어, 7월 도쿄올림픽이 정상적

으로 개최될 경우 그 이전까지 올림

픽 본선 티켓의 주인을 다 가려낼 수

있을지 미지수다. 연합뉴스

2020년 3월 17일 화요일 9

스포츠가 사라졌다… 이제는 무슨 재미로

시즌개막을 기다리며 16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다이노스 훈련에서 외국인 투수 마이크 라이트가 불펜에서 힘차게 투구하고 있다.

연합뉴스

이동국, 염기훈, 정조국, 최효진(왼쪽부터). 연합뉴스


